
- 1 -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7일(화)

총 5매

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담당자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420-2710
∙담 당 자 정수산나 ☎420-2736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소와 우리 춤이 함께하는 고즈넉한 무대

한국 근·현대 한국무용의 아버지 송범

- 12.18 인천시립무용단 <토요 춤·담 : 춤 담은 자리> -

인천광역시는 우리 춤의 참 멋을 극장에 담아낸 인천시립무용단의 상설

기획공연 <토요춤·담 : 춤 담은 자리>가 오는 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토요춤·담 : 춤 담은 자리>는 엄선된 우리 춤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

들에게 춤의 깊은(潭) 매력을 전하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談)를 나누며 

춤에 대한 애정을 담뿍 담아낸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춤·담>의 이야기 주제는 ‘거장의 구월동 나들이’로, 한국 

춤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무용가들의 작품을 현재의 무대에 되살려 

춤과 예술을 향한 거장의 자세와 작품에 녹아있는 숨결을 느껴보는 

공연을 꾸민다. 

석하 최현의 춤을 선보였던 지난 공연에 이어 12월의 <춤·담>에서는 

무용극의 창시자, ‘송범’의 작품 세계를 무대 위에 펼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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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제자가 선별한 거장의 대표 춤 – 한국 근·현대 한국무용의 아버지 송범

‘송범’은 전통 춤을 무대예술로 격상시킨 선구자이자 무용극 형식을 

정립한 안무가로 한국 근·현대 무용의 역사 그 자체라 일컬어지는 

무용가이다. 

장충동 국립극장 시대의 초대 국립무용단장으로 약 30년 간 재임하며 

<도미부인>, <은하수>, <그 하늘 북소리> 등 수많은 작품을 창작해 한국 

무용의 공연사를 수놓았다. 

송범의 직계 제자인 인천시립무용단의 윤성주 예술감독이 선별한 레퍼

토리로 구성한 이번 공연은 그야말로 송범 춤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다. 

무용가 조택원으로부터 물려받아 신무용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 ‘가사

호접’, 인도무용을 현대화한 ‘반쟈라’, 6·25의 비극을 주제로 현대

무용 기법을 도입해 창작한 ‘생령의 신음’, 여기에 작품 <도미부인> 중 

‘고풀이 천도 장면’, <은하수> 중 ‘견우직녀 2인무’ 등 무용사적 

의미가 큰 송범의 창작 작품들을 재현해본다. 

또한 송범의 춤 뿐 아니라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무용

음악에 집중해보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작품 세계를 더욱 깊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과 함께 찾아온 거장의 춤 

해박한 지식과 유쾌한 입담이 돋보이는 해설로 춤과 인물을 더욱 생생

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평론가 윤중강과 함께 송범의 춤과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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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는 이번 공연은 위대한 거장의 구월동 나들이에 동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춤의 반석이 된 무용가들의 춤 세계를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는 

<토요춤·담: 춤 담은 자리>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창단 40주년을 맞은 

2021년을 마감하는 공연이기도 하다. 

윤성주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창작과 전통을 아우르는 인천시립

무용단의 우리 춤의 원류를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을 함께 하시며 뜻깊

은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인천시립무용단 032-420-2788

인천시립무용단 기획공연 <토요춤·담 – 춤 담은 자리>

 □ 공연일정 : 2021년 12월 18일(토) 17:00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 람 료 : 전석 10,000원 

 □ 예    매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 문    의 : 032-420-2788 / www.IMDT.or.kr

<붙임> 관련 포스터 및 공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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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포스터 및 공연사진 

포스터 이미지

송범 사진 공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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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사진


